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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신한자산운용의 SOL ETF가 업계 최단기간 순자산 10조 원을 돌파하며 'SOL ETF 2.0'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4년 전 ETF 사업 진출 당시 5948억 원 규모였던 순자산에서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신한운용은 월배당 상품, 소재·부품·장비 상품 등 차별화된 상품 혁신과 AI, 가상자산, 연금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쟁사들의 견제와 상품 베끼기라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ETF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본문
신한자산운용이 'SOL ETF'의 순자산총액 10조 원 돌파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15일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하며, 'SOL ETF 2.0' 시대를 선언했다. 이는 신한자산운용이 ETF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 4년 만의 쾌거이며, 업계 내 최단기간 10조 원 돌파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다. 

신한운용은 기존 ET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ETF 베끼기'라는 경쟁 환경 속에서도 월배당 상품, 소재·부품·장비 상품, TOP3에 집중 투자하는 성격의 상품 등 차별화된 상품 혁신을 통해 고객의 선택을 이끌어냈다. 특히, 월배당 상품은 ETF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신한운용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사들의 견제 속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 되었다.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는 "국내 상장지수펀드 후발주자임에도 순자산 10조 원을 돌파했다"며, “빈 곳을 노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운 과제였으나 상품 혁신에 집중한 결과”라고 이번 성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기적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전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역설했다.

신한운용은 앞으로도 AI, 가상자산, 연금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다. 특히, AI는 단순한 테마를 넘어 산업, 경제, 사회윤리, 금융 시장 등 전 분야에 걸쳐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신한운용은 28일 '미국 넥스트테크TOP10 액티브' ETF를 상장하며 새로운 투자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SOL ETF 2.0의 일환으로,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신한운용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통해 ETF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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